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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여름은 잔인하다. 

8월 기상청도 예측하지 못한 기상관

측 이후 115년만의 시간당 최다 강수량 

382mm의 집중호우가 내려 강남과 동

작구 등 서울 곳곳이 물에 잠겼고 침수 

피해가 잇따랐다. 

이어 추석 명절을 앞두고는 제11호 

태풍 힌남노의 직격탄을 맞은 경북 포

항·경주를 중심으로 밤사이 450㎜의 

물 폭탄을 쏟으면서 산사태와 침수 등

의 피해가 발생했다. 

한국을 대표하는 산업

시설인 포항제철소 고로

(용광로) 3기 가동이 한

꺼번에 멈췄다. 

포스코가 쇳물을 처음 

뽑아낸 1973년 이후 처음

이라고 한다. 

기상청은 경주·포항 

지역에 영향을 미친 비구

름이 지난달 서울 강남에 

많은 비를 뿌렸던 구름과 

유사한 형태로 보고 있

다.

비단 우리나라뿐 아니라 대형 산불

이 이어지는 유럽에서는 가뭄으로 강

바닥까지 물이 말라 2차 대전 때 침몰

한 선박들이 유령처럼 모습을 드러냈

다. 

파키스탄에서는 대규모 홍수로 국토

의 1/3이 물에 잠기면서 최소한 1300명

이 사망했다. 

그리고는 뒤이어 폭염이 닥쳤으니 

해도 너무 했다.

예상치 못한 폭우와 폭염, 더 빈번해

진 자연재해는 기후변화의 결과다. 

전문가들은 온난화로 인해 해수 온

도 상승을 원인으로 지목했다. 

기후변화가 생태계와 역사에 미친 

영향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기후변화는 

문명을 무너뜨릴 수도 있다고 경고한

다. 

기온이 떨어지거나 건조해질 때 사

회적 문제가 많이 발생했고, 농업생

산량이 떨어지니 식량 위기가 오고, 

먹지 못해 면역력이 떨어지니 전염병

이 돌고, 사회가 약화한 상황에서 민

란이 일어나거나 외세 침입 등으로 

전쟁이 일어나기 쉬운 환경이 된다고 

설명한다.

지구의 기상이변은 올해만의 기이한 

현상이 아니고 해마다 더 심하게 더 자

주 발생할 것이 확실하다. 

그렇게 되면 세상은 어

떻게 될 것인가?

전문가들은 지금 우리

가 사는 곳에서 더 살 수 

없는 때가 오고 말 것이

라고 진단하며 그 시기를 

2050년 즈음으로 본다. 

앞으로 30년 후면 지구

상 많은 곳은 살기에 너

무 불편하거나 살 수 없

는 곳이 되고, 80년 후인 

2100년이면 지구는 전혀 

다른 행성이 되어있을 것

이라는 예측이다.

생존을 위한 길은 이주뿐. 앞으로 수

십 년 내 대대적 이동이 시작될 것이라

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해안을 떠나 내륙으로, 남쪽에서 북

쪽으로, 저지대에서 고지대로 … 대대

적 이동은 시작될 전망이란다. 

한반도의 함경북도를 가로지르는 북

위 42도 아래는 폭염과 가뭄, 산불이 

극심해져서 더 살기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한다. 

지구온난화가 행운인 지역들도 있

다. 

시베리아를 비롯해 러시아 캐나다 

북유럽 미국의 알래스카 등지은 동토

들이 녹아 농토가 되고 혹한 대신 온화

한 기후가 찾아들어 일대 부흥기를 맞

고 있다고 한다. 

지구온난화가 또 어떤 불평등을 몰

고 올지 벌써부터 걱정된다. 

무공저

지구의 기상이변

폭우와 폭염, 더 빈번해진 자연재해

기후변화, 인류문명 무너뜨릴 수있어

종    상

〈청계사 회주〉

9월17일(토) 코로나19 팬데믹으로 3년 

만에 대면으로 다시 찾아온 청계사 스카

우트 어린이 법회가 제14회 나란다 축제로 

동국대 서울캠퍼스 대운동장에서 ‘전통 

속에 피어나는 청소년 꿈 마당’이란 주제

로 열렸다.

이번 축제는 상월결사 수행정신 체험과 

진학진로 엑스포등 새로운 프로그램들이 

선보여 참가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동국대 팔정도에 마련된 전통문화 한마

당 체험부스와 먹거리 부스가 마련돼 참가

한 초·중·고등학생과 지도자들의 눈과 

입을 즐겁게 했다. 

또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도전! 

범종을 울려라’ 퀴즈대회에 각 사찰 어린

이법회에서 신행 활동을 하는 초등학생100

여명이 참여했다. 

우리 청계사에서 스카우트대원 20명이 

참여한 가운데 황종민대원 우수상. 박성준

대원 장려상등 좋은 성격을 내어 더욱 기

뻣고, 열심히 참여해준 모든 대원에게 감

사한 마음을 전하며 돌아오는 발걸음이 가

벼운 보람된 하루가 되었다.

<글 포교과장 연지화>

‘전통 속에 피어나는 청소년 꿈 마당’축제
‘도전! 범종을 울려라’ 퀴즈대회에 참가

O……이번 이야기는 산길을 걷던 아들

이 갑자기 달려든 곰의 발톱에 옷이 갈기

갈기 찢기고 몸에 상처를 입은채 가까스로 

도망친 아들이 겁에 질리고 너무 놀라 곰의 

이름이 생각나지 않으면서 생긴 일이다. 분

하고 화가난 아버지가 털이 긴 짐승이라는 

소리만 듣고 산 속에서 오랫동안 수행만해 

피부는 검고 수염 긴 노인을 그 동물로 확

증하고 활을 쏘려 했다는 것이다.

O……불멸의 명저 『손자병법』을 보면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요, 적을 모륵 나도 모르

면 백전백패한다.”

집안에서도 어른의 마음을 잘 읽는 아이

는 귀여움을 받는다. 남녀사이에서도 남자

가 여자의 마음을 잘 읽고, 여자 또한 남자

의 마음을 잘 읽을때 진정한 사랑의 결실

을 보게 된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윗

사람과 동료들의 마음을 잘 읽을 때 보람

된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다. 

O……여기에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은 더욱 더 중요한 것이다. 불

자들의 궁극의 목표는 해탈하여 깨달음의 

경지인 열반의 세계로 나아가는 것이다. 

거기에 다다르기 위해 중생이 고통의 원인

인 탐(貪)·진(瞋)·치(癡)를 없애고 실천

수행해야 하는 8가지의 길 또는 그 방법이 

팔정도이다. 팔정도의 첫 가르침이 정견

(正見)이다. 바른 견해로 사제(四諦)와 연

기(緣起)의 이치를 알고 사물의 진상을 바

르게 판단하는 지혜를 가리킨다. 있는 그

대로 올바로 보는 것이 중요하다.

털이 긴 어떤 동물 

나를 해쳤습니다

이야기 백유경

81  선인(仙人)에게 활을 쏜 아버지

생활의 지혜
옛날 한 아버지와 아들이 같이 길을 가게 되었다. 

아들이 숲에 들어갔다가 곰을 만났다. 

아들은 곰 발톱에 몸이 찢기어 황급히 숲을 나와 아버지가 있는 곳으로 돌아왔다. 

아버지는 아들의 몸이 몹시 상한 것을 보고 이상히 여겨 물었다. 

“너는 어째서 그런 상처를 입었느냐?” 

아들은 대답하였다. 

“몸의 털이 긴 어떤 동물이 와서 나를 해쳤습니다.” 

아버지는 곧 활을 가지고 숲으로 가서 털이 긴 어떤 선인(仙人)을 보고 활을 쏘려 하

였다.    옆 사람이 물었다. 

“왜 그를 쏘려 하십니까? 저 사람은 아무 해가 없습니다. 허물이 있으면 다스려야 

합니다.” 

〈해설〉 세상의 어리석은 사람들도 그와 같다. 비록 그가 법복을 입고 무도한 자에게 모욕을 당하였다 하
더라도, 함부로 선량하고 덕이 있는 사람을 해치면 그것은 곰이 그 아들을 해쳤다 하여 아버지가 억울한 
선인을 해치려 하는 것과 같다.

법보시를 받습니다

거룩하신 부처님 법을 널리 펼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청계사보 법보시

를 받습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50부：10,000원   100부：20,000원

*법보시 명단
♣ 서울구치소

 박경선 50부, 박유진 300부

♣ 안양교도소  

 일동포장기계 150부 

 김희용 50부, 김정종 50부 

♣ 수원구치소

 김항수 50부, 김영현 50부

 김민준 50부  

♣ 청주여자교도소

 정종순 50부, 김대희 50부

♣ 경주 교도소

 이갑숙 50부, 이근혁 50부   

 이고은 50부, 윤석호 50부  

♣ 여주교도소

 손준형 50부, 김윤호 50부

기업은행 109-058786-01-040

(예금주：청계사 출판부)

◆전통 문화체험 청소년 꿈마당 축제에 참여하고 있는 청소년 불자들. ◆‘도전! 범종을 울려라’ 퀴즈대회.

대 한 불 교
조 계 종 청계산 청계사 주지 성행 합장

50일 특별기도
•일   시 :  9월 29일 목요일 오후 2시

21일 특별 철야기도
•일   시 : 10월 28일~29일 금요일 (무박2일)
               인덕원 미가참치 앞 출발
•장   소 : 경주 석굴암(철야기도 후 불국사 새벽예불)
•동참금 : 20만원

7일 사중 철야기도
•일   시 : 11월 11일 금요일 밤 9시 ~12일 토요일 새벽 3시
•철야기도 후 합격다라니 드립니다.

회향기도
•일   시 : 11월 17일 목요일 오전8시 40분 ~ 오후5시
•수능 시간표에 맞춰서 기도합니다.

학업(대학수능) 성취 정진기도

본 청계사에서는 가을을 맞이하여 선망부모의 극락왕생과 미리 

수행과 공덕을 닦는 합동 천도재를 다음과 같이 봉행하오니 모든 

불자님들께서는 수희 동참하시어 참다운 수행 공덕을 쌓아 가시

길 바랍니다.

•일   시 : 10월 27일 (음10월 3일) 목요일 10시

•장   소 : 극락보전

•동참금 : 30만원

•동참금 : 신도회 총무 (010-6525-3425)

  ✽9시 30분 접수처에서 영가옷 찾아 올리시기 바랍니다

영가 합동 천도재

한국 선불교의 중흥조 경허 대선사의 출가사찰이며 경허 대선사

의 법맥을 이어 불교 중흥의 꽃을 피운 만공·보월·금오·월산 대선

사의 뜻을 기리는 다례재를 봉행합니다.

무루 동참하시어 대선지식의 수행력과 가르침을 기리며 신심을 

고취시키는 인연을 맺으시길 발원합니다.

•일   시 : 불기 2566년 10월 25일 (음력10월 1일)

               화요일 오전 10시

•장   소 : 청계사 극락보전

5대선사 다례재



2 불기 2566년 9월 26일 월요일 (음 9월 1일) 제251호

① 著述의 動機

 牧牛子가 말한다.

「荷澤神會는 知解宗師다. 비록 曹溪의 嫡

子는 되지 못하였으나 그러나 깨달아 안바가 

높고 밝아서 (의심을) 결단하고 (이치를 분별

하는 일이) 분명하였으므로 密師가 그 뜻을 

이어 받들었기 때문에 이 錄 가운데 펴고 밝

혀서 환히 보게 되었다. 

이 教를 인하여 마음을 깨달은 사람들을 위

하여 (그 가운데서) 번거로운 말은 제거하고 

강요만을 뽑아내어 觀行의 귀감을 삼고저 한

다.

내가 요즈음 마음 닦는 사람들을 보니 문자

를 의지하여 그 가르친바 뜻에 나아가지 않고 

바로 비밀한 뜻을 서로 전한 곳으로 도를 삼

아 멍청히 한갓 수고롭게 앉아 졸며 혹은 관

행에 마음을 잃고 착난하는 까닭에, 모름지기 

실답게 가르치신 말씀을 의지하여 깨달아 닦

는 근본과 끝을 결택하여 그것으로서 자기 마

음을 거울하면 곧 저 가운데 觀照에 그릇 공

을 쓰지 않을 것이다.」

② 荷澤宗을 먼저 설한 이유

 「또 錄 가운데는 神秀등 여러 宗이 먼저 실

려 있는데 (그것은) 얻고 잃은 것을 변명하여 

옅은 곳으로부터 깊은 곳으로 들어가게 하고

저 한 것이고, 이제 鈔에서 荷澤宗을 처음에 

둔 것은 요컨대 관행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먼

저 自心은 迷할수도 있고 깨달을 수도 있는 

것이라 신령스런 知解는 어둡지 아니하여 (그 

근본) 성품은 다시 변하는 일이 없다는 것을 

깨달은 뒤에 여러 종을 훑어보게 하면 그 뜻

이 다 사람을 위한 門 가운데 참으로 묘한 방

편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하고저 한 까

닭이다. 

만일 먼저 그 근원을 알지 못하면 모든 宗

旨에 대해서 그 말의 자취를 따라 망녕스리 

취하고 버리는 마음을 낼 것이니 어떻게 능히 

融會하여 자심으로 돌아갈 수 있겠는가?」

③ 徑載言句를 所載한 이유

 「또 관행하는 사람이 비고 신령하다는 생

각을 잊지 못하고 의리에 걸릴까 걱정한 까닭

에 맨 끝에 本分宗師들의 徑載門 언구를 간략

히 이끌어 知見의 병을 씻어 버리고 出身活路

가 있음을 알게 하였다」

④ 評敎人

 「요사이 禪과 敎를 넓히는 사람들이 단지 

문자를 배우고 이해하는 것으로서 업을 삼고 

관행으로서 세상을 뛰어나려고는 끝내 생각

하지 않는. 

비록 불법유행의 시운의 이르는 바라고는 

하나 그러나 사람사람이 날로 씀에 분명히 밝

게 아는 마음(了了能知之心)은 고뇌의 성품

이 공하고 묘한 작용이 자재 로와 법이 스스

로 그러하거니 시운과 무슨 관계가 있겠는가. 

馬鳴祖師가 「이른바 법이란 곧 중생의 마

음이다.」

하였으니 어찌 사람을 속이겠는가.

단지 믿는 마음이 견고하여 오로지 정미로

운 관조로 깨끗한 업을 쌓으면 이생에 비록 

깨달음을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성불의 바른 

인을 잃지 않을 것이다.」

⑤ 勸修淨行

 「스스로 생각하여 보니 비롯함이 없이 옴

으로부터 생사에 빠져 한량없는 고통을 받다

가 이제 다행히 사람의 몸을 얻고 불법을 만

나 세간의 구애되는 일에서 벗어났거늘 만일 

스스로 퇴굴하고 혹은 게을러 관행을 닦지 않

고 헛되이 세월을 보내다가 잠간 사이에 목숨

을 잃고 악취에 떨어진 뒤에서 비록 한 글귀 

불법을 듣고 바른 생각으로 관조하기를 원한

들 어찌 다시 얻을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늘 함께 사는 도반들에게 분수를 

따라 관행하여 부처님과 조사의 수명 잇기를 

권하고 원한 것이니 부디 여러 達士들은 함께 

증명하시기 바란다.」

덕민스님

<불국사 승가대학학장>

절요

절요는 강원 사집과의 교과목으로 중요한 불교 입문서이다. 원제는『법집별행록절요병입

사기(法集別行錄節要幷入私記)』이다. 고려 때 지눌스님이 당나라 종밀 스님의 ≪법집별행

록≫의 복잡한 내용을 줄이고 자신의 견해를 써 넣어 편집했다. 지눌스님이 입적하기 9개

월 전쯤 마지막으로 펴낸 책으로 선의 종착지로 가는 길에 이르는 참선수행의 올바른 과정

을 담고 있다. 후학들에게 부처님의 마음자리 공적영지를 단숨에 알고, 그 길로 한 치의 오차 

없이 차근차근 나아가 마침내 깨달음을 얻는 돈오점수를 강조하며 정혜쌍수를 역설하였다.                                                                        

 <편집자주>

이른바 법이란 곧 중생의 마음이며

믿는 마음이 견고하여 정미로운 관조로 깨끗한 업을 쌓으면 

깨달음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성불의 바른 인을 잃지 않는다

불교의 모든 교리와 사상은 크게 사

성제와 12인연(12연기)에 그 근본을 둔

다. ‘화성유품(化城喩品)’에서 대통지

승여래는 12인연으로 부터 벗어나는 과

정을 다음과 같이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다. 

“무명(어리석음)이 없어지면 행(습

관)이 없어지고, 행이 없어지면 식(분

별)이 없어지고, 식이 없어지면 명색(정

신과 육체)이 없어지며, 명색이 없어지

면 육입(여섯 감각기관)이 없어지고, 육

입이 없어지면 촉(감촉)이 없어지고, 촉

이 없어지면 수(느낌)가 없어진다. 수가 

없어지면 애(이기적 사랑)가 없어지고, 

애가 없어지면 취(집착)가 없어지며, 취

가 없어지면 유(거짓 존재)가 없어지고, 

유가 없어지면 생(태어남)이 없어지고, 

생이 없어지면 늙음, 죽음, 근심, 슬픔, 

고통, 번뇌가 없어지느니라.”

‘화성유품’은 법화경 일곱 가지 비유

의 하나인 화성(化城)의 비유로 널리 알

려져 있다. 그러나 △부처님의 지혜는 

과거로부터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내일

로 면면히 이어질 것이라 가르치고 있

는 점 △대통지승여래에 16명의 왕자

가 있는 데 이들이 마침내 출가 수도하

여 대통지승여래의 뒤를 이어 법화경을 

강설하게 된다는 점 △특히 16명의 왕

자 중의 한 명이 석가모니 부처님이라

고 가르치고 있는 점 등은 특별한 의미

를 지니고 있다. 이것은 시공을 초월해 

부처님의 가르침과 정신이 살아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하는 법화행자들의 의

지를 표현한 것이기 때문이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전생담인 대통지

승여래와 16왕자의 과거 인연과 성불

은 우리의 과거 인연과 성불이다. 우리

는 바로 그 인연 대중이기 때문이다. 지

금은 반드시 지금을 만든 그 원인인 과

거가 있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과거에 

대통지승여래불의 16번째 왕자로서 출

가하여 대통지승여래에 법문을 청하고 

나서 2만겁을 기다린 후에 묘법연화경

을 들었고 그 후 팔만사천겁 동안 묘법

연화경을 설하셨다. 그리고 무수한 중

생을 교화하셨다. 현재 부처님이 법문

하고 있는 자리에도 옛날의 인연들이 

함께 하고 있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숙세 세월의 인연을 본다면 또 앞으로 

맞이할 많은 세월의 인연을 지금 짓고 

있는 업으로서 미루어서 살펴볼 수 있

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과거 인연사를 

듣고 나서 우리 자신을 돌이켜 보아야 

할 일은 긴 세월을 잡아서 법화경을 익

히고 법화경을 전할 발심을 하는 일이

다. 

법화경의 깨달음은 무엇을 아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것이다. 화성과 보배의 

장소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지만 중생

이 발심하도록 화성을 짓고 보배의 장

소를 짓는다. 부족한 미혹을 규정하고 

기복과 이승 그리고 일불승을 정하기

도 한다. 보배의 장소를 향해서 먼 길을 

떠나기 전이나 화성에 도착해서 피로를 

풀고 다시 발심하는 때나 보배의 장소

와 다를 바가 없다. 대통지승여래불과 

그의 16 왕자 사미처럼 법문을 청하고 2

만겁을 지낸 후에 묘법연화경을 듣고 8

만4천겁을 쉬지 않고 법화경을 닦는 그 

자리에 왕자의 자리와 사미의 자리, 사

미의 자리와 부처의 자리에 차별이 없

는 것과 같다. 

‘화성유품’에 나온 유명한 회향게송

은 전국 사찰의 주련에 많이 쓰이고 있

다,

“원하옵건대 이 인연 공덕이 널리 모

두에게 입혀져서 나와 모든 중생이 다 

같이 무량수부처님을 뵙고 불도를 이루

이다. (願以此功德 普及於一切 我等與

衆生 同見無量壽 皆共成佛道).”

석가 ‘전생담’…12인연 벗어나는 과정 설명

긴세월 잡아서 법화경을 익히고 전할 ‘발심’

1. 著者의 總序

『법화경』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열반에 드시기 전 영축산에서 설법하신 

내용을 정리한 경전입니다. 정식 명칭은 『묘법연화경』으로 제목에 연꽃의 

이름이 들어간 유일한 불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코로나 19로 힘들고 지

친 말법 시대에는 부처님 가르침대로 『법화경』을 수시로 외고, 쓰고, 전하면 

인생살이가 한결 홀가분해질 것입니다. 절망하거나 우울한 것도 우리를 구

속할 수 없고, 그 모든 것에는 빠져나갈 문이 우리를 향해 열려있기에 그 문

을 열면 깨닫게 된다는 것이 『법화경』 속 부처님 가르침입니다. 중국의 대

표적인 불경연구가 페이융 교수의 저서 『법화경 마음공부』를 중심으로 편

집부에서 정리해 연재합니다.  <편집자주>

방편의 바다-비유의 가르침

법   화   경

화성유품(化城喩品) 줄거리 <하>

입시생 자녀를 위한 기도문

 자비심으로 평화로운 미소를 선물하시는 부처님과 

고달픈 우리들의 마음을 치유하는 법을 주시는 가르

침 그리고 이해와 사랑으로 행복을 향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청정한 승가에 귀의 하나이다. 

저희들은 크게 거룩한 사랑의 어머님이신 관세음보

살님을 본받아 이해와 사랑을 갖춘 엄마·아빠가 되

려 하옵니다. 배움보다 큰 기쁨은 없으며 자식을 가르

치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는 진리에 의지하여 

상급학교 진학을 앞둔 자녀를 위하여 기도 발원하옵

니다.

모든 생명의 행복과 이 시대의 희망인 청소년들이 

부처님의 자비와 연민 그리고 기쁨과 평정으로 자기 

자신을 바로보고 늘 기쁨과 함께하는 자녀로 성장하

기를 발원합니다.

언제나 바른 정신과 밝은 마음 그리고 부끄럽지 않

은 양심으로 살아가면서 갖가지 시련과 난관을 만나

더라도 당당하게 마주하여 슬기롭게 풀어가는 인격자

로 성장하기를 발원합니다.

행복은 성실하게 노력하는 순간순간에 있다는 사실

을 믿으며 성실하게 기도하여 이해하고 사랑하는 능

력을 배양하여 공손과 겸손을 갖춘 지성인으로 성장

하기를 발원합니다. 

자녀들의 현명한 노력에 저희들의 기도가 더해진다

면 자녀들이 바르고 착한 심성으로 지원하는 학교에

서 적성에 맞는 전공과목을 연마할 수 있으리라 확신

하면서 정성을 다하여 관세음보살님의 거룩한 명호를 

외웁니다.

먼 훗날 이러한 기도와 정진으로 성실하게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면서 미소 짓기를 희망합니다. 혈연의 

조상님 그리고 법연의 수많은 스승님들의 무한한 은혜

를 알고 은혜 갚는 사람이 되기를 서원합니다. 거룩하

신 삼보님이시여!  부디 저희들의 정진을 지켜주소서!               

뉴스&뉴스

8월 초하루기도

오곡백과가 익어가는 음력 8월, 초하루 기도를 지난 

27일 사부대중은 혼연일체가 되어 기도 정진했다. 법

문에 앞서 합창단은 주지스님 재임 깜짝 이벤트 축하

곡을 음성 공양했다. 이어 주지 성행스님은 “재임에 

어깨가 무겁지만 더 열심히 소임을 다하겠다”고 전하

며 “인생은 태어남 자체가 고(苦), 즉 괴로움을 겪으

며 그 과정에서 행복을 찾는 것이니 행복하게 살고 싶

으면 부처님 말씀대로 살아가라”며 “‘나’라는 본체를 

만드는 것은 마음이며 마음이 곧 부처임을 깨닫고 지

혜롭게 중도를 지켜 좋은 마음, 반듯한 생각, 좋은 말, 

정신, 진리 이 모든 것은 오직 마음의 도량에서 생겨나

니 끊임없이 정진하고 정진하라”고 당부했다. 이날 삼

보회 회장(대월광) 거사 칠순잔치를 자장면 대중공양

으로 대신했다. <글 황청량심>

희망나래 복지관 추석행사

지난 9월14일 희망나래 장애인 복지관에서 지역민

을 위한 추석행사 윷놀이 대회가 열렸다. 3인1조로 장

애인과 비장애인 간 화합을 위해 마련한 윷놀이 외에

도 문화공연, 레크레이션 등 다채로운 볼거리도 준비

했다. 또한 추석 차례상이 가볍지 않도록 사전에 명

절 선물도 전달했고 의왕시장 김성제, 국회의원 이소

영이 동참 행사를 축하하며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

겠다고 했다.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는 청계

사 주지 성행스님은 “명실상부하게 전국에서 최우수 

시설로 평가받고 있는 복지관에서 어르신들과 장애

인 모두 행복한 연휴가 되길 바란다” 했다. 관장 지현

스님도 “활기를 띄고 있는 복지관 분위기를 살려 코로

나 속에서도 긍정에너지가 지역사회에 전해지길 바란

다”고 했다.  <글 주향진성>

김장배추 모종 심었어요!

태풍 예보로 지난해 보다 조금 이른 지난 9월 3일 청

계사 밭에서 신도회 및 각 봉사단 불자들이 모여 김장

배추 모종 심기 울력이 있었다. 여기서 자란 배추로 김

장을 담아 청계사 신도와 불자들의 공양에 쓰이고 여

러 외부 단체에 보낼 김장 재료로 쓰인다.

<글 서용화수>

마음밭에 무얼 심지?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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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서사는 대한불교조계종 제16교구 본

사인 고운사의 말사로, 태백산맥이 남쪽으

로 굽이쳐 내려오는 경북 봉화군 물야면 개

단리 1번지 문수산 기슭 해발 800m 고지 명

당에 자리 잡고 있는 천년고찰이며 신라 제

30대 문무왕 13년(서기 

673년)에 의상대사가 창

건하였다. 3년 뒤에 의

상대사는 축서사에서 

16km 정도 떨어진 봉황

산 중턱에 동국 화엄 제

일도량인 영주 부석사

를 창건하였다. 흔히 축

서사를 부석사의 큰집

이라고 하는 이유가 여

기에 있다. 

축서사 석조비로자나

불 좌상은 통일신라시

대 불상이다. 1989년 보

물로 지정되었다. 불상 

높이 108㎝, 대좌 높이 

96㎝. 부석사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어서인지 

부석사 부근의 여러 석

조비로자나불상과 비슷

한 유형이다. 더구나 가

는 눈, 빈약한 코, 작은 

입의 표현으로 현실의 

사람 모습 그 가운데에

서도 수도승의 모습을 의도적으로 보여주려

는 것처럼 보인다. 즉, 불(佛)의 이상적인 모

습보다도 현실적인 인간 모습을 더 선호하는 

경향, 이른바 현실적 사실주의 양식이다. 상

체는 곧고 반듯하여 얼굴보다 건장하게 느껴

지지만, 이 역시 양감이 절제되어 단아한 인

상을 준다. 하체는 결가부좌한 두 무릎이 넓

게 퍼져 안정감이 있다. 하지만 무릎이 낮아 

이 역시 현실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두 

손은 가슴에 모아 왼손의 집게손가락을 오른

손으로 감싼 이른바 지권인을 짓고 있는데, 

역시 작고 섬약한 편이다. 이처럼 전체적으

로 단아하고 안정감이 있지만 섬약한 모습이 

철원 도피안사 철조비로자나불 좌상의 모습

과 비슷하다.

더욱이 전신을 덮고 있는 대의의 평행하

게 밀집된 옷자락무늬는 철원 도피안사 철불

에서  표현된 옷 주름 형식이어서, 두 불상이 

한층 더 일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축서사 

불상 옷 주름은 보다 얇아졌을 뿐만 아니라 

어깨의 무늬, 소맷자락이나 발목 등에 날카

롭게 자른듯한 거칠거칠한 표현 등 한결 섬

세해지고 보다 기하학적이 되었다. 특히, 가

슴의 U자형 옷깃에 표현된 꽃무늬는 9세기 

후반기의 특징적인 불상 수법이다. 또 9세기 

후반기의 옷주름 특징을 보여주는 것은 물결

식 표현이다. 두 팔에서 흘러내린 주름이 두 

무릎을 덮고 다리 사이에서 부채꼴을 형성하

는데, 여기에 물결무늬가 표현되어 있다.

축서사 괘불탱화는 2003년 8월 21일 보

물로 지정되었다. 크기는 가로 5.07m, 세로 

8.84m이며, 대웅전에 봉안되어 있는 걸개그

림이다. 1768년(영조 44)에 정일스님 등 승려 

10명이 참여하여 조성한 이 괘불탱은 모시 

바탕에 채색한 그림이다. 정면을 향해 서 있

는 불상을 화면 가득 차게 그린 다음, 키 모

양 광배의 윤곽선 주위로 화불과 보살상을 

배치한 독존도이다. 붉은 연꽃을 딛고 서 있

는 주불은 오른쪽 어깨를 드러낸 채 초록색

과 붉은색 위주의 법의를 길게 드리우고 있

다. 수인은 왼손을 손바닥이 위를 향하도록 

한 채 가슴 주위로 올리고, 오른손은 무릎 아

래로 내려뜨렸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어 건

장해 보이는 체구지만 얼굴과 손?발은 작아 

근엄하면서도 부드러워 보인다. 얼굴 형태가 

원만할 뿐 아니라 색채 또한 선명하고 화려

하여 전반적으로 밝고 명랑한 분위기가 느껴

진다. 그림의 배경은 상?하 2단으로 구분되

어 있다. 상단에는 초록색과 붉은색 구름문

양으로 가득 채우고 그 사이의 공간은 검게 

처리하였고, 하단은 녹색 바탕에 만(卍)자 무

늬를 키 대각선으로 연속시켜 화면은 입체감

을 느낄 수 있다. <정리 여여광>

한국불교 대표 종단 조계종 사찰은 전국에 3천 사암에 달 합니다. 이 사찰은  행정구

역상 25교구로 구성되며 각 교구마다 본사가 설치되어 소속된 말사 들을 관리하고 있

습니다. 본 기획지면으로 떠나는 ‘108성지 순례’는 25개 교구본사를 순례하고 ‘관음성

지’ ‘지장성지’ ‘미륵성지’ 주요 영험 기도처별로 찾아 나서, 신도 독자들의 많은 관심과 

기대에 부응할 예정입니다.  〈편집자 주〉

관음성지 78 봉화 축서사

석조비로자나불 좌상, 수도승 모습 표현

괘불탱, 인물 · 문양 표현 세련되고 화려

심(沈) 대감은 관대함으로 유명

했다. 심지어 물건 값을 깎느니 차

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고 할 정도이

다. 하지만, 그는 다른 많은 중국 사

람들처럼 기분전환으로 잔치를 베

풀고 먹는 것을 매우 좋아했다. 마

치 돈은 쓰도록 만들어졌으며 이렇

게 쓰나 저렇게 쓰나 마찬가지라는 

듯이 보였다. 

중국 속담에 있는 말처럼 그는 

부모를 빼고는 두 다리 있는 모든 

것과 침대와 의자를 빼고는 네 다

리 있는 모든 것을 먹으려고 했다. 

식탐이 매우 강했다. 게다가 그는 

항상 비싸고 화려한 옷을 입었다. 

항상 자기가 

사용하는 모

든 것에 최고

의 품질을 요

구했다. 그의 침대만 보아도 확실

히 알 수 있다. 중국 침대는 위에 덮

개가 있으며 정교하게 조각되어 있

다. 심 대감의 침대는 황제에게도 

걸맞을 정도로 크고 화려하고 안락

했다.  

심 대감은 먹는 것으로 삶을 즐

겼다. 삼시세끼를 오리의 뇌, 곰의 

발, 상어 지느러미, 낙타의 혹, 원숭

이 입술, 병아리, 개구리, 사슴고등 

온갖 종류의 희귀하고 값비싼 진미

로만 먹었다. 얼마나 많은 동물들의 

사체가 심 대감의 목구멍으로 내려

갔을까.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이다. 

관직에서 은퇴하면서 심 대감은 

대궐 같은 저택을 샀다. 정원에는 

연못과 개울이 있었고, 앉아 쉴 수 

있는 정자까지 갖추었다. 얼마나 멋

있던지 사람들은 심 대감 집이 과

연 지상인지 천국인지 알수 없을 정

도라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식탐이 

많은 그는 먹는 것을 즐기기 위해 

최고의 요리사를 고용하고 음식을 

산해진미로 먹었다.  

“사람이 얼마나 오래 살 수 있겠

나? 지금 즐기지 않으면 언제 할 것

인가? 식탁 위에 산해진미가 없으

면 인생이 무엇이 되겠는가?” 심 

대감은 늘 사람들에게 이렇게 강조

했다.

사람들은 그를 부러워하면서도 

그의 식탁에서 죽어가는 동물들을 

생각하며 그도 언젠가 벌을 받을 것

이라고 수근 거렸다. 

세월이 흘러 심 대감의 재산은 점

차 줄어들었고 그가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

다. 그는 입안

에 넣을 수 있

는 것은 무엇

이든 먹으려고 했다. 요리사가 만든 

음식뿐만 아니라 나뭇가지, 조약돌, 

헌신, 새똥 심지어는 찻잔과 접시들

도 그의 입속으로 들어갔다. 그런 

것들까지 씹어서 삼키곤 했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죽고 말았다. 

식탐이 스스로를 죽였다.

<중국 명나라 고승

연지 주굉스님>

           사찰음식 배워보기 단호박조림

*재료:  단호박 1/2개, 견과류 (호두, 캐슈너트, 아몬드, 해바라기씨, 

크린베리등)

양념:  양조간장 4큰술, 육수 1컵, 조청 3큰술, 참기름 1큰술, 통깨 

1큰술

불상생과 방생의 공덕

생명사랑
이야기 100

91 탐욕 

기분전환 위해 산해진미로 잔치를 열어

성행스님의

	 원각경	강설(3)

 
제1장 문수보살장 ①

부처님의 수행법

제1 문수보살장은 이 경의 안목이 되는 부분으로 문수보살이 맨 

먼저 부처님께서 보살로서 인지(因地)에 있을 때 어떻게 수행하여 

여래가 되었는지를 질문하는 순서로부터 시작된다.

대승불교에서 지혜의 상징으로 알려진 문수보살이 법회대중을 위

하여, 부처님께서 처음 일으키셨던 법다운 수행과 모든 보살들이 대

승의 맑고 깨끗한 마음을 내어 번뇌의 병을 멀리 벗어날 수 있는 방

법을 여쭈어 발심하게 하며, 아울러 말세중생들이 삿된 소견에 빠지

지 않게 하려 법문을 청한다.

1-1 법회에 들어가며

於是에 文殊師利菩薩이 在大衆中이라가 卽從座起하사 頂禮佛足

하며 右繞三匝하고 長跪叉手하사 以白佛言하사대  大悲世尊이시여 

願爲此會에 諸來法衆하사 說於如來의 本起淸淨한 因地法行하시며 

及說菩薩이 於大乘中에 發淸淨心하야 遠離諸病하사 能使未來末世

衆生의 求大乘者로 不墮邪見케하소서 作是語已하고 五體投地하사 

如是三請하야 終而復始하니라.

講說) 문수보살은 대중 가운데 있다가 공손하게 자세를 가다듬

고, 부처님 발에 이마를 조아려 예배하고, 오른쪽으로 세 번 돌아 

무릎을 꿇고 합장하면서 부처님께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참석한 보

살이 십만 명인데 특히 문수보살이 처음에 등장한 것은 지혜를 대

표하는 보살이기 때문입니다. 문수보살의 첫 번째 질문은 여래가 

수행의 과정에 발심 할 적에, 어떤 법에 의지했으며, 어떤 수행으로 

발심하였는가 하는 것이며, 둘째는 보살들이 대승법 가운데서 청정

한 원을 세워서 부처를 이루고 중생을 제도하고자 하는 마음을 이

미 일으켰으나 어떻게 마음을 써서 수행을 하여야 바른 지견(知見)

을 얻고, 치우친 견해의 병에 떨어지지 아니한가를 물은 것이다. 이

것은 비록 현재의 회중(會衆)들을 위하여 질문한 것이지만 실은 다

분히 미래 수행인을 위한 것이니 보살의 자비한 마음이 들어있습니

다.

1-2 너희들은 이제 자세히 들어라

爾時에 世尊께서 告文殊師利菩薩言하사대 善哉善哉라 善男子여 

汝等이 乃能爲諸菩薩하야 諮詢如來의 因地法行하며 及爲末世一切

衆生의 求大乘者하여 得正住持로서 不墮邪見이라니 汝今諦聽하라 

當爲汝說하리라 時에 文殊師利菩薩이 奉敎歡喜하며 及諸大衆으로 

黙然而聽하더라

講說) 부처님은 잘하였다고 칭찬하고, 설법하여 줄 것을 허락하

며 자세히 들으라고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때에 문수사리보살이’ 

이하는 부처님의 법음(法音)을 기쁘게 받들어서 조용한 마음으로 

설법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제 자세히 들어라’ 이하는, 현재

와 멀리 미래 세상을 위하여 깨달음에 나아가는 수행을 열어 보임

으로 수행의 근본을 삼게 하니, 위로는 세존의 뜻에 맞고 아래로는 

중생들의 근기(根機)에 합하므로 칭찬하면서 설법을 허락한 것입

니다.

‘환희‘는 법의 기쁨(지혜)을 말하고 ’조용히‘는 선의 기쁨(지혜)

을 말하니, 안으로 법희선열(法喜禪悅)을 품고, 부처님의 미묘한 설

법을 들으므로 ’환희하고, 조용히 듣더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만드는 법:

1.단호박은 깨끗이 씻어 속을 파내고 잘게 썰어준다.

2.냄비에 양념장을 넣고 끓이다가 썰어놓은 단호박을 넣는다.

3.단호박 색이 변하고 양념물이 자작해지면 견과류를 넣고 살짝 조린다.

4.조청을 넣어 마무리한다. <정리 주향진성>

◇수도승의 모습을 표현한 석조비로자나불 좌상

청계사 정기법회 안내

◇ 초하루 법회
  음력 매월 1일 오전 10시 30분

 (회주 종상 큰스님 또는 주지스님 법문) 

◇ 3일 신중기도
  음력 매월 1∼3일 오전 10시 30분 

◇ 보름법회
  음력 매월 15일 오전 10시 30분

 (다라니주력기도) 

◇ 지장재일 법회
  음력 매월 18일 오전 10시 30분

  (광명진언사경)

◇ 관음재일 법회
  음력 매월 24일 오전 10시 30분(금강경독송)

◇ 어린이·청소년 법회
  매월 2, 4주 일요일 오전 10시 30분

◇ 불교 대학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 불교 경전반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 시민선원
  매주 월, 수,  오후 2시, 저녁 7시

  경내 선불장

◇ 마사회 법회
  매월 첫째주 월요일 11시

  청계사 설법전

◇ 서울구치소 법회
  매주 수요일

  서울 구치소

◇ 의왕경찰서 법회
  매월 1회

  의왕경찰서

◇ 새벽 예불
  매일 새벽 4시

◇ 사시마지 기도
  매일 오전 10시 30분

◇ 저녁예불
  매일 저녁 6시 30분

◇ 문   의
  종무소 (031)426-2221/426-2348

  은행계좌：109-058786-01-413

  중소기업은행 (예금주：청계사)

※ 차량안내

미가참치(구 오성갈비)앞에서 매일 오전 9시와 10시

에 출발합니다. 초하루나 큰 법회(입춘, 초파일, 칠석, 

동지)에는 오전 7시부터 11시까지 수시로 운행합니

다. 내려가는 차편은 오후 1시에 있습니다.

알 립 니 다

청계사보는 보다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전하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제보(사건, 사

고, 미담, 사진 등)를 기다립니다.

또한 ‘청계사보’를 함께 만들 신심 있는 

출판부원을 찾습니다. 신문제작과 법보시

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

니다.

● 문의 : 청계사 출판부

● 부장 : 조여래장 010-8382-2125

● 총무 : 주향진성 010-3745-4525

메일주소 : cksb108@hanmail.net

대승불교(大乘佛敎)의 궁극적(窮極的) 경지로 불리는 『원각경(圓

覺經)』은 중생 누구나 원각(圓覺)을 갖추고 있으며 그 원각(圓覺)을 

실현하기 위하여 무명(無明)을 비롯한 여러 가지 장애들을 제거하

기 위한 구체적 방법과 실천 체계를 제시한다는 것을 중심 내용으

로 하는 경전이다. 이 경은 부처님께서 문수보살과 보현보살을 비

롯한 열두 명의 보살과의 대화를 통하여 경이 이루어진 까닭에 12

품으로 나뉘어 있으며 어떻게 하면 중생들이 허깨비 같은 무명(無

明)을 여의고 진실하고 뚜렷한 부처의 깨달음에 들 수 있을 것인지

를 밝히고 있다. 『원각경』 공부를 통하여 마음의 번뇌를 비우고 또 

비워서 대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열반의 가르침에 함께 할 것을 발원

합니다. <편집자 주>



부처님께서는 조상을 받들며 부모를 

공양하는 일을 힘써야 할 것이며 또한 

당대의 부모님뿐 아니라 선망부모, 유

주무주의 고혼 등 일체의 모든 중생들

에게 재를 베풀고 공양을 하여 마음을 

흡족하게 법식(法食)을 베푸는 일이 공

덕을 쌓는 지름길이라고 말씀하셨다.

우리가 먼저 간 영가를 위하여 재를 

올리는 것은 배에 큰 바윗돌을 실어 물

위에 띄우면 돌이 가라앉지 않듯 영가

의 죄업이 비록 무겁고 크다고 하더라

도 부처님의 공덕을 입어 

제도를 받고자 하는 것이

기에 부처님의 나라인 저

쪽 언덕(彼岸)에 이르기 

위해서는 누구나 부처님

의 공덕이라는 배를 의지

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장보살본원경>에 

“7대 선망부모와 이 세

상에 살아있는 부모를 

위하여 그들이 받는 고

통을 벗어나게 하려거

든 좋은 음식과 온갖 과

실을 공양하고 지극한 정성으로 천도

의 의식을 받들어 행할지니라. 그리하

면 그 공덕으로 살아계신 부모는 백세 

장수를 하되 병고액난이 없을 것이요, 

선망부모는 아귀보를 벗어나 천상이

나 인간에 태어나서 깨달음을 향한 수

행의 길을 닦아나갈 수 있으리라”라고 

하셨으며 “만약 어떤 사람이 지극한 

정성으로 천도재를 베풀고 공양을 올

려 복되게 하더라도 공덕의 7분 가운

데 1분 공덕은 천도의 대상인 부모에

게 가고 6분 공덕은 베푸는 이에게 돌

아가느니라.”라고 말씀하셨다.

곧 부처님께서는 영가천도를 통하

여 부모와 조상을 위하는 일이 자신을 

위하는 일이요, 자손을 위하는 일이며, 

남에게 베푸는 공덕이 곧바로 자신에

게 되돌아오는 일임을 분명히 일깨워 

주셨으며 그리고 영가천도의 기도공덕 

중에는 살아있는 이들이 지극 정성으

로 영가천도를 올려줄 때 허공을 떠도

는 영가들로 하여금 후손들을 옹호해 

주는 음덕을 베풀도록 기원할 수 있다

는 것이다.

하지만 영가는 어서 빨리 새로운 몸

을 받아 천도가 되어야 하는 것이기에 

조상님의 음덕만을 기대하며 축원 드

려서는 안 되며 그러한 

행동은 결국 접신된 이

들(영매)처럼 사람들이 

죽은 영가들에게 현실의 

고통을 떠맡기고 이리저

리 끌려 다니게 되는 위

험성이 있음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내가 멸도한 뒤에는 사

중팔부들이 내 이름을 듣

고 예배하면 목숨을 마치

고 도솔천에 왕생할 것이

다. 만일 어떤 남녀가 온

갖 계를 범하고 악업을 지었더라도 이 

보살의 큰 자비와 이름을 듣고 온 몸을 

땅에 던져 성심으로 예배하면 일체 악

업이 곧 청정해 질 것이다. <상생경>

중생이 세 가지 업으로 악을 지었더

라도 죽음에 다달아 여래의 공덕을 생

각하면 반드시 악귀를 떠나 천상에 날 

것이다. 설령 극히 악한 사람이라도 염

불을 하면 천상에 날 것이다.

 <증일아함경>

만일 자비를 베풀고 신명을 버릴 때

에는 시방의 부처님이 손으로 그 정수

리를 어루만질 것이며, 그 손에 닿기 

때문에 마음이 편하고 시원해지면서 

곧 청정한 불 국토에 태어날 것이다. 

 <대집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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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향원

영가천도의 기도공덕

지혜의 등불

부모와 조상 위한 일이 자신과 자손을 위하는 일이요,

남에게 베푸는 공덕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임을 일깨워 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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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행스님
<청계사 주지 

녹향원 이사장>

 ♣순수한 마음에서 풍기는 

덕의 향기는 이 세상 끝까지 간다.

녹향원은 의왕시 청계로376에 

위치한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 ㅈ

산하시설로 청계사에 

운영·지원하는 

지적장애인 복지시설입니다.

이달의 후원금

후원금을 보내주시려면

알려드립니다

금 2,370,480원

◎국민은행 : 870501-00-008169
(예금주-녹향원)

녹향원이 법인시설로 전환됨에 

따라 신규 후원금 계좌를 개설 하

게 되었습니다. 신규로 후원을 계

획하시는 후원자분들은 위의 후

원금 계좌를 이용해 주시면 감사

드리겠습니다. 기존의 후원자님

들은 기존 계좌를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CMS 자동이체는 녹향원을 방문

하시거나 매달 초하루법회에서 후원

모집 부스에서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후원가족 자원봉사자 모집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필요합니

다. 주1회 학습지도, 청소, 목욕봉사

를 합니다. 뜻을 함께 하실분은 

·녹향원 : 031)426-6698  

·청계사 : 031)426-2348, 2221

로 연락하여 주십시오.

◎ 녹향원 자원봉사 명단

후원자님! 소중한 인연공덕 맺어주시길 바랍니다.

예금계좌 : 국민 870501-00-008169  녹향원

354-A지구

국제라이온스클럽

쥐  띠

36년생 소원성취를 위한 기
초를 세워보고 남의 도움 없이 독립적으로 
행동할 것. 48년생 관공서와 관련된 일은 맞
서지 말고 요구사항을 따르자. 60년생 요통
으로 크게 고생할 운이니 허리 강화 운동
을 시작하자. 72년생 사업자는 동업 제의를 
거절하고, 직장인은 맡은 일에 책임을 다할 
것. 84년생 자신의 능력 밖 일이라도 일단 
해보려는 용기만 있으면 성공 보장.

호랑이띠

38년생 집중력이 떨어지는 
시기, 사소한 일이라도 여러 번 생각하면서 
실행할 것. 50년생 새벽 운동으로 건강 챙
기고 어려운 금전 운에 후원자가 나타난다. 
62년생 복잡한 일을 해결하려면 가까운 인
연을 살필 것. 눈 뜨고 코 베이는 운이니 보
이스피싱 조심하자. 74년생 한 가지 일에 열 
번의 수고로움이 따라야 성공한다, 86년생 
선택이 어려우면 처음 것으로 결정하자.

용  띠

40년생 답답한 운에는 심리
학 도서를 읽어보고 무작정 걸어보자. 52년
생 실수를 만회하려고 허둥대지 말고 원점
에서 다시 시작. 집 안 조명은 밝게, 64년생 
하는 일은 승승장구하나 구설은 조심하고 
보험이나 연금은 정밀한 검토가 필요. 76년
생 자신의 능력이 최대치로 발휘되는 시기, 
자신감과 직감으로 밀어붙이자. 88년생 재
물 운을 좋게 하려면 현금 가지고 다니기.

말  띠

42년생 선택의 문제에는 조
언을 구하고 충고는 무겁게 받아들일 것. 54
년생 겉으로는 발전이 없어 보여도 실속이 
많은 달이니 인정 넘치는 마음을 가질 것. 
66년생 가족의 단합이 필요한 시기, 함께하
는 휴가를 계획하고 비용은 아끼지 말자. 78
년생 지출이 많은 달, 쓰고도 후회 없으려면 
비용 계획을 세울 것. 90년생 주위 환경에 
잘 적응하려면 먼저 인사하고 발로 뛰자.

원숭이띠

44년생 종교적 상징물은 북
쪽에 두지 말고, 하수구는 깨끗이 관리. 56
년생 다른 사람의 조언이 화근으로 작용하
니 스스로 결정할 것. 68년생 요통을 가볍
게 여기다가 평생 후회하지 말고 치료와 운
동을 병행할 것. 80년생 동료와의 대립, 갈
등이 해소되고 막중한 책임이 주어진다. 92
년생 끝내야 할 인연은 과감히 정리하고 옷 
스타일을 바꿔보자.

개  띠

34년생 키가 큰 나무나 조화
는 실내에서 없애고, 화려한 꽃이 피는 난
을 키워보자. 46년생 천운이 따르니 하는 
일마다 성공이고 만나는 사람도 이롭다. 58
년생 가족에게 히스테릭한 감정 표현으로 
상처 주지 말고, 투자금 손실이 회수되는 
행운이 있다. 70년생 남한테 인정받으려는 
일보다 자신이 만족할 일에 집중하자. 82년
생 좋은 인연을 만나 시너지를 얻는다.

소  띠

37년생 남을 위한 선행은 행
운의 씨앗이다. 작은 기부와 어려운 친구는 
조건 없이 돕자. 49년생 수면 부족이 감정 
충돌의 원인이 되니 충분한 휴식 취하기. 61
년생 사고수가 있으니 장거리 운전은 삼가
고 대중교통 이용. 73년생 반려동물을 키운
다면 반드시 건강 체크. 85년생 외부 활동
이 잦은 시기, 안전 운전을 위해 졸음 방지 
껌을 준비하고 무리한 끼어들기는 조심!

토끼띠

39년생 과로가 악재가 될 수 
있으니 충분한 수면과 영양제 챙기기. 51년
생 핸드폰은 필요한 검색과 통화에만 사용
할 것. 63년생 문서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포기했던 손실금은 회수된다. 75년생 새로
운 환경에 적응만 빠르면 성공 보장. 실물수 
조심. 87년생 거창한 말솜씨보다 상대의 말
에 호응만 해줘도 인기 상승. 가족의 소중
함을 잊지말자.

뱀  띠

41년생 자신에게 적대적인 사
람일수록 고급 음식을 대접하고, 좋은 운에
는 변화를 주지 말 것. 53년생 사고가 잦으
면 산만함 탓이니 한 가지 일에만 집중. 모
임은 자제. 65년생 당분간 등산, 운동은 삼
가고 새로운 취미에 도전하자. 77년생 당신
의 빛나는 배경을 만들어줄 귀인을 만나는 
운, 89년생 창업을 꿈꾸는 자는 필요한 자격
을 갖춰보자.

양  띠

43년생 고장 나 방치한 전자
제품이나 죽은 화분은 즉시 버리자. 55년생 
두 마리 토끼를 쫓아도 다 잡을 수 있으니 
영리한 전술로 승부할 것. 67년생 여러 사
람과 협력하는 일은 성공이나 단독 진행은 
실패 확률이 높다. 79년생 친구와 금전 거
래하면 돈도 우정도 잃게 되니 현명하게 거
절할 것. 91년생 계획 중인 프로젝트는 만
사형통이니 앞장서서 도모할 것.

닭  띠

45년생 신경과민으로 인한 질
환은 음악 치료나 심리 상담을 받아보자. 57
년생 자기 계발을 위해 문화센터에 등록하
고, 배움을 위한 투자는 과해도 좋다. 69년생 
개인적인 복잡함으로 공적인 일에까지 영향 
주지 말고 공과 사를 철저히 구분할 것. 81년
생 어려운 일은 닭띠나 소띠한테 부탁하자. 
93년생 헤어진 연인과 재회하는 운이니 놓치
고 싶지 않다면 먼저 연락해보자.

돼지띠

35년생 여러 가지 난관이 닥
치더라도 오래가지 않으니 태연하게 대처
할 것. 47년생 눈 뜨고 코 베일 수 있으니 
어떤 결정도 하지 말자. 59년생 수면 패턴
은 꾸준히 지키고 취침 시 조명은 완전히 
점등(소등?). 71년생 자금 회전이 순조롭
고 수입도 상승하나 밤길 취객의 횡포나 
돌발적 사고를 조심할 것. 83년생 마음먹
은 일은 생각과 동시에 실행해야 성공.

(운(運)은 있지만 
정해진 운명(運
命)은 없습니다. 
운은 노력한 결
과입니다.)

<정리 심 대덕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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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렌지 껍질은 유리컵 닦을 때 사용

맛있는 오렌지를 다 먹고 난 후 껍질을 

그냥 버리지 말고, 유리컵이나 유리그릇을 

닦을 때 활용하면 좋다.

 껍질의 안쪽 흰 부분으로 닦으면 반짝

반짝 윤기가 나면서 은은한 향기와 함께 

더러움까지 방지할 수 있다. 수세미를 사

용하여 유리 제품의 표면이 거칠어지고, 

긁히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도 얻을 수 있

어 더욱 좋다.

•금이 간 접시는 우유에 담가 끓인다.

사실 요즘 같은 절약 시대에 그릇에 약

간 금이 갔다고 해도 큰 문제는 아니지만, 

아무래도 보기에 좋지 않은 것은 사실이

다. 이럴 때는 우유를 이용해서 재활용 해 

보자. 냄비에 우유를 적당하게 붓고 금이 

간 접시와 찻잔을 넣은 다음, 4~5분 정도 

끓인 뒤 꺼내보면 금이 눈에 잘 띄지 않는

다. 우유의 단백질이 틈새에 들어가 응고

되었기 때문이다. <정리 황청량심>

☞ 생활의 지혜 ☜

녹향원 후원자 명단 (2022년 8월 1일 ~ 2022년 8월 31일)

직접후원

후원금: 5,000원-정계영, 김중호, 가진

후원금:10,000원- 한유영, 김영숙, 김순임, 손선중, 변일용, 

박경선, 유종경, 유수연, 유성화, 박정현, 

임헌재, 이인숙

후원금:20,000원-김상윤, 조점이

후원금:50,000원-심경미, 노용복

자동납부

후원금: 5,000원- 김경숙, 심영화, 김기범, 한승호, 이환앵, 

김미현, 박소용

후원금:10,000원- 주은숙, 한경원, 김도희, 이귀라, 김자현, 

한승연, 이태동, 임세이, 한의석, 박미자, 

한준수, 한각수, 한지윤, 김혜중, 이고은, 

윤석호, 김선영, 우용욱, 한금자, 노경숙, 

황의환, 유인순, 심준흠, 이승희, 이은희, 

김숙희, 최영선, 김진혁, 박호준, 안종수, 

한수용, 정현식, 원은희, 권돈희, 김희면, 

하용권, 이인숙, 권돈희, 권은경, 조학래, 

신영선, 박정수, 김창식, 서연순, 손성순, 

조현상, 조한진, 조수현, 윤미애, 홍명희, 

이금선, 원영수, 김재기,성담스님, 지현스님

후원금:15,000원-박성준, 신영옥

후원금:20,000원- 이수호, 황승용, 백공덕, 박정선, 김재태, 

곽경희, 고승준, 박정묵, 박은영, 이미애, 

박민주, 이원철, 김나현, 신지현, 김대희,

보람광고

후원금:30,000원- 윤채규, 김현화, 김형태, 송생금, 김경연, 

구은정, 이영순, 김민경, 윤석태

후원금:40,000원-정희윤

후원금:50,000원-이종우, 김중철, 진향기, 안혜경

후원금:100,000원- 유병주, ㈜범양전력, 추준호, 

     메트로병원장례식장

후원금:250,000원-㈜천은엔지니어링

물품 후원

장미영-기정떡, 유병주-음료수, 김재기-옥수수, 청계사-과일, 군산수산-활어회,

삼성에스원-사과, 찰보리쌀, 잡곡누룽지, 황태채, 사골곰탕

후원금 수입 및 사용내역 (2022년 8월 1일 ~ 8월 31일까지)

수입 지출

구분 금액 구분 금액

지정 0  사무비 397,915

비지정 2,370,480  사업비 315,100

기타 0  재산조성비 0

합계 2,370,480  합계 713,015

전월이월금 31,535,638

수입 2,370,480

지출 713,015

차기이월금 33,193,103

녹향원에 전해진 지역사회 따뜻한 온정의 손길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는 격려

우리들의 따뜻한 사랑이야기

새 후원 가족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2년 추석 명절 녹향원 가족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많은 분들이 방문하시어 좋은 말

씀으로 격려해 주어 큰 위로와 힘이 되었다.

청계사 종상 큰스님께서 피자를 후원해

주어 녹향원가족 모두 맛있게 먹고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의왕시청 김성제 시장님, 서울구치소 소

장님과 직원들, 청계 자유발도르프학교 선

생님과 학생들이 바쁘신 중에도 녹향원을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해주고, ‘코로나19

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설을 문제없이 

운영함에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는 

격려의 말씀도 해주었다.

녹향원 후원자님, 자원봉사자님 행복하

고 따뜻한 정을 나눠 주셔서 감사합니다.

<글 사회복지사 권정기>


